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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엔 발리바르가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유럽 연합이라는 제도적 통합에서 

더 나아가, 유럽 통합에 걸 맞는 유럽 시민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이다. 다시 말해 유럽통합이라는 하드웨어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정체성, 유럽의 시민(the people of 

Europe), 혹은 유럽 시민권(European citizenship)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권리의 시대를 만들 수 있냐는 것이다. 발리바르는 

우선 무엇보다도 유럽 내부의 분리선이 사라지지 않은 한 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European Aparthehid"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발리바르는 유럽 내의 타자, 즉 동남부 유럽에 대한 분리 

정책을 비판한다. 과거에 유럽 외부에 존재했던 경계선이 이제 내부로 

옮겨 와 동유럽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와 같은 동남부 유럽 사람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내부적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강력한 유럽연합군이 창설 되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ㆍ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도 유럽 시민의 탄생은 여전히 요원한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이는 특히 유럽연합 가입을 해도 

유럽의 2등 시민 대접 밖에는 받지 못하는 동유럽 사람들, 그나마도 

가입하지 못해 유럽 내에서조차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동유럽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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